
ILO 핵심협약에 맞는 온전한 노동법! 
금속노동자 투쟁으로 쟁취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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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시작합시다. 금속노조 투쟁을 만드는 선봉인 전체 간부 대오 1만명이 국회를 포위합시다. 정부와 국

회, 여당과 야당에 노동조합 손발을 묶는 노동법이 아니라, 노동의 권리가 살아 숨 쉬는 제대로 된 노동법을 만

들라고 요구합시다.

노동 존중이 사회정의의 출발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신을 담은 3개의 핵심협약을 대한민국이 비준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정부는 핵심협약의 기준을 노동법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무책임하

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은 한국 노동법과 노동행정이 ILO 협약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명백한 거

짓말입니다. 무능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도덕한 정권입니다.

ILO 핵심협약 어디에 노동조합 교섭 요구에 제한을 두라고 나옵니까.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 요구를 무시하라고 

나옵니까. 파업에 손해배상을 물리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타임오프 제도와 창구단일화라는 기괴한 내용은 

ILO 협약에 없습니다. 회계공시 같은 억지수단을 만들어 노동조합 자주성을 파괴하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방위산

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부정하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노사가 자율로 정할 사항과 노조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를 모

조리 법으로 금지하고 방해하는 한국 노동법은 대한민국 국회가 비준한 국제협약을 대놓고 거스르고 있습니다. 

협약비준 국가답게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법조항을 개선하라고 ILO는 해마다 한국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

니다. 이런데도 관련법을 손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정부와 국회의 주장은 너무나 뻔뻔한 거짓말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국회는 노동법의 독소조항을 국제 기준에 맞게 제거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온전하게 보호해야 합

니다. 특히 산별교섭의 제도화를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90%가, 전체 조직 노동자의 

60%가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에 속한 현실에서, 여전히 산별교섭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법으로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행위입니다.

심판을 당하고도 정신 못 차리는 정권을 향해 금속노동자가 다시 분노의 주먹을 움켜쥐어야 합니다. 입법을 주도해

야 할 민주당도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에 투쟁하는 노동자의 강력한 경고를 날립시다. ‘국

제 기준에 맞게 노동법을 바꿔라’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라’ 성난 목소리로 요구합시다. 윤석

열 정권을 심판했듯, 일하지 않는 국회라면 너희들도 모두 심판하겠다는 노동자의 결기를 보여줄 때입니다.

6월 12일, 금속노조의 선봉인 1만 확대간부가 국회 앞으로 집결합니다. 분노와 의지로 무장하고 서울로 향해 주십

시오. 현장의 요구를 어깨에 얹고 상경 버스에 올라서 주십시오. 우리가 만드는 투쟁의 수위가 노동법 개정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6월의 투쟁을 동력으로 7월의 파업을 향해 전진합시다. 파업의 힘으로 2024년 투쟁의 정점에 

오르고 우리의 요구를 쟁취합시다. 너나없는 투쟁으로 승리합시다!                                               2024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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